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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고린도전서 

 
메시지 11 

주님의 상과 주님의 만찬 

성경: 고전 10:14-22, 11:17-34 

I. 성경에서 영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의도가 먹는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라는 강한 표시이다 — 창 2:9, 16-17, 출 12:1-11, 16:14-15, 신 8:7-

10, 계 2:7, 17, 3:20, 22:14. 

A. 먹는 것은 하나님의 분배를 체험하는 길이며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과 연합되는 길이다 

— 창 1:26, 2:9. 

B. 우리는 우리가 먹은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이고,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것이다 — 요 

6:32-33, 35, 41, 48, 50-51. 

C. 우리는 우리를 점유하고 적시는 것에 따라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 요 6:57, 빌 1:21 상. 

D.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는 명절, 곧 우리의 잔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어야 한다 — 

고전 5:7-8, 10:16-17. 

II. 주님의 상의 강조점은 그분의 피와 몸의 교통과 주님께 참여함과 상호성, 곧 교통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 고전 10:16-17, 21. 

A.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몸을 주신 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다 — 

고전 15:45 하, 고후 3:17. 

2. 이 놀라운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모든 것이시다. 그분의 모든 존재는 

우리의 참여와 누림을 위한 것이다. 

B.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 고전 10:16. 

1. 여기에서 ‘교통’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 참여를 

가리킨다. 

2. 이것은 주님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하나 되게 한다. 우리는 주님의 피의 교통과 주님의 몸의 교통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과 동일하게 여긴다.  

3. 1 장 9 절의 교통은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이고 10 장 16 절의 교통은 그분의 피와 몸의 

교통이며,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누림을 위해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C.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2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 고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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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두는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몸이다. 우리가 한 떡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다. 

2.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그분의 한 몸이 된다. 우리 모두가 참여한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한 몸으로 조성시키신다.  

D.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는 상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실재이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 올 

때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분을 누리고,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좋은 땅 안에 있으면서 

그 땅의 풍성들을 누린다. 

E. 우리가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실행이나 영 안에서 어떤 분열도 없이 주님의 유일한 

몸의 유일한 교통 안에 있어야 한다. 

III. 주님의 만찬의 강조점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에 있다 — 고전 11:24-25. 

A.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분의 몸과 피를 받는다.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는 그분의 누림을 위해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그분께 드린다. 

B. 주님의 상과 주님의 만찬과 관련하여 상호성이 있다. 주님의 상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고 

주님의 만찬은 그분의 누림을 위한다.  

C.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십시오”. 24 절과 25 절의 ‘이르십시오(원문 직역)’라는 말은 

주님의 만족을 위해 그분을 지속적으로 기념하는 결과를 함축한다. 

D. 주님에 대한 참된 기념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다 — 고전 11:24-25. 

1. 떡은 생명에 속하고 잔은 축복에 속한다 — 요 6:35, 고전 10:16. 

2.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구속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몫과 생명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참된 방식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E.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 고전 11:26. 

1.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진열하기 위한 것이다. 

2.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의 만찬을 먹고 

끊임없이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을 선포함으로 그분을 기념해야 한다 — 마 26:29. 

3. 첫 번째 오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실 그분을 지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그 만찬은 왕국, 곧 하나님의 행정과 관련하여 그분께 만족이 

된다. 

F.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상 위의 떡이 그리스도의 비밀하고 유일한 몸을 

대표하는지의 여부를 분별해야 한다 — 고전 11:29. 

G.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이 주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이어야 함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 고전 11:26, 마 26:29. 


